
“캠퍼스 브랜드가 학생 복지로 이어지다”
GIST 기념품 판매 첫 수익,

‘천원의 아침밥’에 1천만 원 기부
- (재)지스트발전재단, GIST 기념품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의 첫 수익금 1천만 원 

전액을 학생 복지로 환원… 지속 가능한 나눔 캠퍼스 문화 확산

- 5월 30일(금), GIST 경영진· 재단 이사진· 학생 대표가 함께 식사하며 나눔의 가치 공유

▲ 5월 30일(금) (재)지스트발전재단이 GIST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의 

첫 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재)지스트발전재단(이사장 김해명)이 GIST 캠

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지니어스COOP’의 첫 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GIST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COOP’은 GIST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해 (재)지스트발전재단이 

기획·운영하는 팝업스토어로, GIST 구성원을 비롯한 캠퍼스 방문객들에게도 학교 

브랜드를 알리고 캠퍼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수

익 사업을 넘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후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기탁식은 오전 8시 30분, GIST 제2학생회관에서 열렸으며, 임기철 총장을 비

롯한 주요 보직자와 발전재단 이사진, 학생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

생 식당에서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판매 수익이 다시 학생 복지로 환원되

는 선순환 구조의 의미에 대해 공감했다.



▲ 5월 30일(금) 오전 8시 30분에 GIST 제2학생회관에서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GIST 주요 보직자 

및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진, 학생 대표단 등이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기부 문화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에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학업 집중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GIST 

학생들에게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 복지 프로그램이다.

▲ 5월 30일(금) (재)지스트발전재단이 GIST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지니어스

COOP’의 첫 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용화 GIST 대외부총장, 최은모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 임기철 GIST 총장, 조덕선 

(재)지스트발전재단 이사, 정성호 GIST 연구부총장 



발전재단 김해명 이사장은 “지니어스COOP의 뜻깊은 첫 수익금이 학생들의 아침밥

으로 이어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속 가능한 후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IST 임기철 총장은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가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GIST의 캠퍼스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며 “앞으로도 발전재단과 함께 다양한 체감형 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스트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지니어스COOP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GIST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